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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논문에서는 사업장 내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임직원들이 착용하고 있는 사원증 또는 개인 mobile을 
태깅하여 사내 구급대가 도착했을 시 정확한 응급처치를 
실시하고, 심정지 환자 또는 중증외상환자가 발생했을 시 
임직원들의 건강검진 정보와 직접 입력한 정보를 
구급대원이 사원증 태깅을 통해 확인하여 보다 정확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해군의 RFID가 접목된 구명조끼(함상복) 도입 
사례를 인용하여 연구하였으며, 경기도 내 반도체 
공장으로 제한하여 방향을 제시하였지만 RFID 또는 
NFC를 기반으로 사원증을 사용하는 산업체 또는 
공공기관과 군에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In this paper, when an emergency patient occurs in the 
workplace, accurate first aid is provided when an in-house 
paramedic arrives by tagging the employee ID or personal 
mobile worn by executives and employees. This study  
cited the Navy’s introduction of a life vest(ship suit) 
incorporating RFID and limited it to a semiconductor 
factory in Gyeonggi-do, but it can be usefully applied to 
industries or public institutions that use employee cards 
based on RFID or NF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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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우리나라에서 산업재해로 인한 사고 사망자 수는 2021년 기준 828

명으로 매우 높은 수준이다. 산업체 또는 군에서 에서 응급환자가 발
생한 경우, 사고 발생 현장에서 즉시 적절한 조치를 진행하여 환자가 
회복 상태에 이르도록 도와주는 응급처치가 필요하다. 

응급처치가 필요한 응급환자는 일반환자와는 달리 생명의 위협을 
느낄만한 상황에 자주 노출될 수 있으며, 환자의 의식이 명확하지 않
아 정확한 의사 표현이 어려운 경우도 많다. 특히 질병 또는 손상이 발
생한 순간부터 30분 이내에 응급처치가 환자의 생명에 중대한 영향
을 미친다. 따라서 병원에 이송된 이후부터 치료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질병 또는 손상이 발생한 현장에서부터 실행되는 응급처치가 
이뤄져야 하며 이송 중에도 처치가 계속되어야 한다. 적절한 응급처
치의 여부에 따라 환자의 생사가 좌우될 수 있고 회복 기간이 단축되
기도 한다. 환자에게 잘못된 처치를 할 경우 환자의 상태가 악화되거
나 다른 질병이나 손상을 유발할 수도 있다.

따라서 환자에게 적절한 응급처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환자 개
인 의료정보가 필수적이다. 환자의 기본 인적사항, 당뇨 유무, 기저질
환, 과거 발병 정보, 알레르기 체질 등과 같은 정보를 응급처치 단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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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확인할 수 있다면 환자에게 맞는 적절한 응급처치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잘못된 처치로 인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해지는 상황도 방지할 수 있다.

따라서 의사 표현이 어려운 응급환자가 발생하여 응
급처치에 필요한 주요 개인의료정보 전달이 어려운 경
우를 대비하여 응급환자의 개인의료정보를 통합 관리
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의 구현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산업체와 군을 대상으로 이를 구현하
기 위해 개인의료정보를 DB화하고 기존의 임직원이 
착용하고 있는 RFID 기반의 사원증을 활용하여 응급처
치에 필요한 환자의 개인의료정보를 확인하고 E-GEN

(응급의료포털)과 통합 연계되는 시스템 구축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기존 연구

2.1 국내 사례

 국내 보건의료 데이터는 2015년까지 의료기관 데이
터의 정보화 위주로 집적되었으나 이후 건강보험 데이
터 개방, 공공데이터 결합 중심의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등 축적과 활용기반을 본격적으로 조성하
기 시작했다.

해군에서는 2012년부터 RFID 기술을 접목한 조난
자 무선 식별 장치인 구명조끼를 도입하였다. 해군 함
정의 승무원 조난 시 구명조끼에 부착된 RFID 송신기
에서 보내는 위치 신호를 해군 함정의 RFID 수신기로 
확인하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조난 승무원의 위치 및 인
적사항을 표시하는 장치이다. 또한 조난자가 위험 상황 
시 신호를 보내면 해군 또는 해경의 전자 해도상에 위치
가 자동으로 표시되며, 선박 시스템과 연계하여 가장 가
까운 위치에 있는 배를 현장으로 출동시킨다. 또한 야
간이나 기상 악화 등 구조에 필요한 시야가 확보되지 
않을 시 RFID 구명조끼는 효과적으로 구조 활동을 펼
칠 수 있다.

한국 해군의 최초 훈련함인 한산도함에는 전상자 발
생 시 해상 응급치료와 응급수술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다. 이 시설은 또한 구명조끼의 RFID와 연동
되어 구조 및 응급처치에 특화되어 있다.

소방청은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재난 발생 시 환
자 분류 및 이송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지기 위해 
다음 Fig. 1과 같이 데이터 허브 역할을 수행할 ‘119구급 

스마트 시스템’ 구축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119구급스마트시스템

119상황실

• 재난접수
• 정보관리

• 상황전파
• 의료자원

관리
• 정보관리

• 중증도 분류
• 응급처치
• 정보관리

• 의료정보
제공

• DMAT
• 정보관리

• 의료정보
제공

• 정보관리

구급상황센터 구급차 복지부 의료기관

Fig. 1. 119구급 스마트시스템 통합 플랫폼

본 시스템은 전국 통합 구급 단말기를 활용하고, 의
료기관과의 실시간 연계를 통해 의료정보를 공유하는 
등 다수의 사상자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구급일
지 작성 시 생성되는 구급 일련번호(QR코드 등)를 응급
환자번호(EPN)로 활용하여 병원이력과 기저질환 유무 

등 환자 정보를 의료기관과 공유하며 재난 초기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정현(2017)[9]은 만성질환과 치매를 앓고 있던 고
령자에게 뇌경색이나 교통사고와 같은 응급상황이 발
생하여 기본적인 인적정보와 병력을 전달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비하여 QR코드와 지문인식을 이용해 응급구
조사와 병원 응급실 의사에게 응급치료에 필요한 최소
한의 개인정보와 병력 및 치료데이터를 전달하여 효율
적인 응급처치와 응급치료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연구하였다. 특히 민감한 개인정보인 만큼 의사에게만 
정보를 공개하는 이중적인(2-layered) 구조의 보안이 
강화된 방안을 제시하였다.

2.2 해외 사례

핀란드는 헬스 데이터를 중앙화하는 중앙집중식 데
이터 통합시스템인 ‘칸타 시스템’을 구축하고, 데이터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통합데이터 시스템을 개방하
여 다양한 기업들이 공공 보건의료 통합데이터를 활용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대만은 의료, 약제, 검사 데이터를 빅데이터 플랫폼으
로 구축하고 활용 확대를 위해 보건의료 데이터를 개방
하기로 하였다.

일본의 경우 개인 건강 데이터 통합플랫폼 ‘PeOPLe 

(Person centered Open Platform for well-being)’ 구
축을 계획하고, 언제 어디서나 본인의 건강 데이터를 조
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지진과 같은 주요 재난



Hui-Won Yang et al., RFID-Based Personal Medical Information System for First Aid in industry KNST

Journal of the KNST 2023; 6(2); pp. 161-165 163

으로 다수의 환자가 발생하는 경우 고령자가 자신의 
정확한 건강 상태를 제때 알려주지 못해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고령자의 주요 
정보를 QR코드 형태로 옷이나 팔찌 등에 부착하는 방
안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3. RFID 기반의 개인의료정보 활용 시스템 구축 
방안

3.1 개인의료정보 활용을 위한 DB 구축 방안

응급처치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는 기본적으로 환자 
본인에 대한 식별이 필요하고 환자에 따라 시행되어야 
할 응급처치와 불가한 처치가 있을 수 있으므로 기저질
환과 같은 정보가 필요하다. 이러한 응급상황 시 개인의
료정보 활용을 위한 DB 구축 방안은 Fig. 2와 같다.

개인의료정보
DB

평상시

인사
DB

개인식별정보

의료정보

• 이름 / 직급 / 연락처 등

• 병력 / 기저질환 / 임신여부 등
※ 건강검진 결과

개인별건강
유의사항
• 알레르기 등

개인별 건강
정보

DB연동 사용자입력

응급상황
발생시

응급의료포털

자체소방대입력

응급처치정보
• 응급처치 중 이뤄진 의료행위 정보

근로자ㅇㅇㅇ

• 이름 / 직급 / 소속 / 연락처
• 병력 / 기저질환 / 임신여부
• 알레르기 등 개인 건강 정보

…

Fig. 2. RFID/NFC를 통한 개인의료정보 DB 구축 방안

먼저 개인을 식별하기 위해 산업체와 군에서 보유하
고 있는 임직원들의 이름/직급/소속 등 기본적인 인사 

정보 DB를 연동하여 수집할 수 있다. 또한 산업체에서
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해야 
하는데, 기저질환, 임신 여부, 유의미한 병력 등에 대한 
정보를 매년 수집되는 전 임직원의 건강검진 결과로부
터 연동한다. 여기에 임직원 개개인이 알레르기와 같이 
자신의 건강상 유의해야 할 정보를 추가로 입력하도록 
하여 개인의료정보를 DB화하여 구축한다.

또한, 응급상황이 발생하여 환자에게 시행되는 응급
처치 등의 내용 또한 함께 DB화하여 구축하고, E-GEN

(응급의료포탈)을 연계하여 기존 응급처치 단계의 정
보를 병원과 공유한다. 이를 통해 환자 인계 과정에서 
정확한 정보 전달이 가능해진다.

3.2 시스템 구성 방안

응급처치 시 개인의료정보 활용을 위해 구축된 개인
의료정보 DB를 포함한 전체 시스템 구성은 다음 Fig. 3

와 같다.

구축된 개인의료정보는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응
급처치를 시행하는 주체가 보유하고 있는 PDA에 설치
된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RFID/NFC 기반의 사원증에 
태깅하여 개인별 의료정보를 확인한다. 개인의료정보
는 민감정보이므로 사전에 개인이 응급상황 시 열람을 
동의한 정보에 한하여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 확인된 정보를 기반으로 응급처치를 시행하
고, 응급처치를 시행한 주체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응
급처치 과정에서 시행한 처치 정보를 입력, 저장한다. 

저장된 정보는 자동으로 E-GEN에 연동되어 의료기
관에서도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산
업체 내에서는 개인의료정보 활용 서버를 통해 사내에
서 발생한 환자의 상태에 대해 모니터링할 수 있다.

연계시스템

E-GEN

통합방재
시스템

내부시스템

외부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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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개인의료정보 활용 시스템 구축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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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시스템 활용 방안

사업장 내 응급처치가 필요한 환자가 발생한 경우 다
음 Fig. 4와 같은 시나리오로 진행된다.

첫째, 건강정보입력시스템에 개인의 의료정보를 직
접 입력하게 하고, 건강검진을 통한 DB를 시스템에 자
동 등록하여 정보를 수집한다. 

둘째, 환자가 발생한 경우 사내 구급대가 출동하여 환
자의 상태를 평가하고 즉시 응급처치를 시행한다. 주변
에 목격자나 동료가 없는 경우 응급환자의 사원증을 태
깅하여 환자 정보 확인 여부를 결정한다.

셋째, 환자평가 결과 의식이 없고 정보 파악이 불가능
한 경우 사원증 또는 모바일 사원증을 RFID 인식기에 
태깅하여 환자의 기저질환, 유의사항 등을 확인한다. 이
를 통해 보다 정확한 응급처치를 시행할 수 있으며, 환
자 상태에 대한 오인을 최소화할 수 있다.

넷째, 환자를 후송하여 병원에 도착한 경우 정확한 기
저질환을 의료진에게 전달할 수 있으며, 환자 후송 시 
작성하는 처치기록지(APP)에 작성, E-GEN과 연계하
여 해당 정보를 추가로 공유할 수 있다.

또한, 해당 기능을 통해 사업장 내 상주 인원 파악이 
가능한 건물 또는 국소 지역, 항선 등에 자연 재난, 대형 
화재 등 다수 사상자가 발생했을 경우 다음 Fig. 5와 같
이 RFID 태그 시스템을 통해 빠르고 정확한 사상자 현
황 파악 및 관리가 가능하다.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우, 현장에 출동한 자체소
방대 구조자에 의해 환자 평가 후 환자 분류를 실시하

고, 사원증에 태깅하여 개인별 사상자 분류 정보를 시스
템 상에 입력한다. 119에 신고한 후 환자별 응급처치 유
무를 확인한 후, 환자 분류에 의한 우선순위에 따라 응
급처치를 실시하고, 해당 정보를 사원증에 태깅하여 시
스템 상에 입력한다. 현장 상황을 총괄하는 산업체 내 
통합방재센터에서는 현장에서 입력한 정보를 기반으
로 현장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사상자 정보를 통합 관리
한다. 119 현장 도착 시 전체 사상자 현황 정보, 자체소
방대 구조자가 실시한 응급처치 정보와 환자 개인별 정
보를 시스템을 통해 인수인계한다.

4. 결론

RFID 사원증과 군 ID 카드 또는 NFC를 이용한 사원
증에 건강검진 결과 및 본인이 직접 입력한 건강정보를 
연계하여 사내 구급 출동 시 RFID 인식기를 이용해 환
자의 건강 상태를 파악하고 응급처치를 진행한다면 환
자 소생률 및 건강 예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사
업장 내 심정지 환자가 발생했을 경우 쓰러진 환자의 과
거 정보, 기저질환, 유의사항 등을 RFID 인식기를 통해 
즉시 확인할 수 있다면 보다 양질의 응급처치가 이루어
질 수 있다.

또한, 단순 내과적 질환 즉, 당뇨, 저혈압, 빈혈 등으로 
쓰러진 환자가 발생한다면 개인건강정보를 확인하여 
오인하지 않고 처치할 수 있으며, 빠른 이송 및 병원 인
계 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

사업장 내와 군이라는 제한이 있지만 현대 사회의 산

정보수집 응급환자발생 환자정보태깅 의료기관연계
사전동의를 거쳐 필요한

정보 수집
사내 응급환자 발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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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GEN으로 정보 공유)

Fig. 4. 응급환자 발생시 활용 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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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다수의 응급환자 발생시 활용 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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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시설은 매우 복잡하며, 대형화 및 집적화되어 있기 
때문에 구급 출동부터 병원 이송까지의 소요 시간이 
굉장히 지연될 수 있다. 특히 응급의료체계의 사각지대
가 될 수 있는 사업장과 군 내에서 RFID와 NFC를 이용
한 사원증 건강정보 태깅 시스템이 구급 출동과 연계된
다면 민간과 사업체의 의료서비스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국소 범위 내의 환자 발
생에만 적용하여 구축 방향을 제시하였지만, RFID를 
이용하여 비상 상황 또는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재
실자와 대피자를 비교하여 인적 재해 경감 활동에도 
확대 사용할 수 있다. 해군의 RFID 구명조끼 적용 사례
에서 보았듯 군 후송체계에도 이러한 구급 연계시스템
을 적용한다면 군의 응급이송체계에도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칠 것이며 민·관·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사
고에 대해 빠른 대처가 가능해 미진한 응급이송체계로 
인한 피해가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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